
한전, 전기요금 추가인상 가능성
16.8% 인상해야 총괄원가 보상 … 연내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

한국전력공사가 2012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9월2일 파악됐다.

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2년 추가인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양측의 대응이 주목되고

있다.

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홍석우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방침을 밝힌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“전

국경제인연합회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등 말이 많으니 홍석우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 같다”며 “홍석우 장

관의 발언과 상관없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추가분을 올릴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또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인상요인이 있음을 시사했다.

한국전력의 또 다른 관계자는 “김중겸 사장이 관련 부서에 인상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했

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실제로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“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”

고 밝혔다.

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력이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2012년 7월5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는 당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6.8％를 인상해야 총괄원가를 보상할 수

있다고 분석했으나 정부가 2차례나 한국전력이 제출한 인상안을 거부한 탓에 결국 4.9％만 인상했다.

한국전력이 밝힌 대로라면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4.9％ 인상으로 총괄원가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으

로 해석된다.

한국전력 이사회는 총괄원가 기준 부족분을 연내 적절한 시기에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하기로 결론 내렸

다.

통상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 신청해야 하지만 추가인상에 대해서는 인상률, 시기, 세

부내용 등을 이사회가 김중겸 사장에게 위임했다.

전임 김쌍수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점을 고

려하면 김중겸 사장이 이사회가 내린 결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8월2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“2012년 안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하

는 일이 없을 것”이라고 밝힌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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